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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업개당 

‘한반도의 마침표’ 마라도는 북위 33도 07분, 동경 126도 16분에 점처럼 찍혀 있는 작은 섬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를 이루는 이 섬은 전체 면적이 0.3㎢ 정도로 마치 제주도를 축소해 길게 

세워 놓은 고구마 모양을 하고 있다. 

  

섬에 가려면 모슬포항에서 정기여객선을 타면 된다.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살레덕 선착장에 도착하면 섬 일대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광활한 초원지대가 섬 전체에 펼

쳐져 있다. 어디를 둘러 봐도 거칠 것 없어 눈이 시원하고 가슴 속이 뻥 뚫릴 만큼 세찬 바람이 

무척이나 강렬하다. 

  

섬을 찾은 길손들에게 있어 첫 순서는 배를 채우는 일. 어느덧 ‘명물’로 자리 잡은 해물자장면 가



 

게들이 섬 중앙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자장면 맛이야 다른 곳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안 먹고 

가면 섭섭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한 그릇 뚝딱하는 길손들이 대부분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면 제일 먼저 ‘애기업개당’ 또는 ‘할망당’ 등으로 

불리는 본향당(本鄕黨)을 만날 수 있다. 둥그런 돌담 안에 제단을 마련한 것이 전부지만 이곳에는 

섬의 안녕을 지키고 뱃길을 무사히 열어주는 본향신이 모셔져 있다. 

  

▲홀로 남겨 진 애기업개의 한(恨) 

이 마라도의 본향당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진다. 

모슬포에 살던 이씨부인이 어느날 물을 길러 가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울음소리

를 따라가던 이씨부인은 수풀 속에서 한 여자 아이를 발견했는데 생모를 찾을 길이 없자 자신이 

데려다 딸처럼 길렀다. 세월이 흘러 여자 아이가 여덟 살이 됐을 때 이씨부인도 아기를 낳게 됐

다. 여자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돌보는 ‘애기업개’가 됐다. 

  

어느 해 봄 모슬포의 해녀 예닐곱명이 테우를 타고 마라도로 물질을 나섰다. 테우에는 이씨부인

과 남편, 부부의 아기, 애기업개 소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 

  

물질을 나선지 이레가 지날 무렵 마침내 이들이 섬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바람이 불며 바다가 거

칠어졌다. 날씨는 나아지지 않았고 일행은 며칠 동안 섬에 갇히게 된다. 그러던 중 한 해녀가 ‘사

람 하나를 두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가지 못 한다’라는 꿈 이야기를 꺼냈다. 일행은 의논 끝에 

애기업개 소녀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그녀를 속여 섬에 홀로 남겨두고는 테우에 몸을 실었다. 신

기하게도 바다는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난 뒤 마라도를 찾은 일행은 모슬포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서 애기업개 소녀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로움과 굶주림에 지쳐 죽은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일행은 유골을 

추려 장사를 지내고 당을 만들어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그곳이 바로 애기업개당이다.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와 교회, 절 등이 있는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대한민국 최

남단’이란 글이 새겨진 비(碑)가 나온다. 앞쪽 바다는 섬 하나 없는 망망대해. 비 옆에 서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마주하면 이곳이 바로 우리 땅의 끝이자 시작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최남단비 옆에는 ‘장군바위’라 불리는 기암이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솟은 모양이 마치 마라

도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과도 같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겨 그 주위에

서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이 바위에는 ‘하늘에 살고 있는 천신이 땅에 살

고 있는 지신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는 길목’이란 전설도 전해진다. 

  

최남단비를 지나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마라도 등대가 높게 솟아 있다. 고깃배들의 길잡이

가 되는 이 등대는 세계 각국의 해도에 반드시 표시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등대를 지나면 선착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해안길의 풍경이 단연 압권이다. 넓은 초원 너머로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가파도와 산방산, 그 뒤로 한라산이 차례로 포개져 있는 모습은 자못 신비

롭기까지 하다. 

  

마라도는 걸어서 1시간 정도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스쳐가듯 탐방을 마친다면 이 섬의 참모습을 만나기 어렵다. 배 시간을 넉넉

하게 잡아 섬 구석구석까지 돌아보며 여유를 즐기고 한 점 장애물도 없는 태평양을 두 눈 가득 

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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